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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4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26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8. 4. 26. (목) 담당부서 FTA 이행과 

담당과장 이용필 과장 (044-203-5760) 담 당 자 우혜영 사무관(044-203-5761)

제3차 한-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

비즈니스 포럼 개최 
- 한-뉴 자유무역협정 3년차 이행점검 및 기업인 FTA활용증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발효 3주년을 맞은 한-뉴질

랜드 자유무역협정(FTA)*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공동위

원회**를 2018년 4월27일(금)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했다.

* 한-뉴질랜드 FTA 주요경과 : ’14.11월 타결, ’15.3월 서명, ’15.12.20 발효

**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
연 1회 개최토록 규정(한-뉴질랜드 FTA 제18.3.1조)

ㅇ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 ‘15. 12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

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최근 급변하는 통상

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과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동향을 논의했다.

ㅇ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는 김기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, 뉴질랜

드는 클래어 켈리(Clare Kelly)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.

< 제3차 한-뉴질랜드 공동위원회 개요 >
ㅇ 일시 및 장소 : ‘18.4.27(금) 14:00〜16:00, 뉴질랜드 오클랜드

ㅇ 참석자 :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, 클래어 켈리(Clare Kelly)
뉴 외교통상부 통상협상국장,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15명

ㅇ 주요 내용 : 한·뉴 FTA 발효 후 3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

□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국 보호 무역기조 확산 등 어려운 

대외여건 하에서도 한-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경제 협력 및 교역 

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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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’17년대(對)뉴질랜드교역(억달러, 전년비) : 교역25(4.6%), 수출 13(0.1%), 수입 12(9.5%)
** ’17년 뉴질랜드 대(對)한 투자 : 전년대비 투자건수 4.2 % 증가

ㅇ 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 우리측은 건설중장비, 축전지,

철강제품을, 뉴질랜드측은 키위, 치즈 등을 꼽았다.

* 특혜품목 수출 : (우리측) 건설중장비 18.9%↑, 축전지 13%↑, 철강금속 28.7%↑
(뉴측) 키위 12.9%↑, 치즈 73.2%↑등

ㅇ 한편, ‘17. 12월 현재 교역규모 25억 달러(4.6%↑) 등 전년대비 증가세에

있는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, 업계의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

활용과 기업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기업인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진을 위해 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포럼을  개최해,

양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

한 사례를 공유하고,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정보를 교환했다.

□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

자유무역협정(FTA)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,

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.

붙임 : 한국 – 뉴질랜드간 교역·투자 현황 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FTA이행과 우혜영 사무관(☎ 044-203-57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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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2015년 12월 발효

※ 뉴질랜드는 한국의 46위 수출국, 39위 수입국, 45위 교역국가(‘17년 기준)
한국은 뉴질랜드의 5위 수출국, 7위 수입국, 5위 교역국가(‘17년 기준)

□ (교역) ‘17년 교역 규모는 25억불(수출 13억불, 수입 12억불)로 전년대비 

증가(4.6%), 무역수지는 9천2백만불로 전년대비 감소

< 한․뉴질랜드 연도별 무역 현황(백만불, 전년 동기대비) >
구 분 ’07 ’08 ’09 ’10 ’11 ‘12 ‘13 ‘14 ‘15 ‘16 ‘17

수 출
금액 699 825 891 918 1,104 1,465 1,491 1,730 1,263 1,305 1,306
증가율 3.9 18.0 8.0 3.1 20.2 32.7 1.7 16.1 ∆27.0 3.4 0.1

수 입
금액 1,171 1,122 879 1,176 1,474 1,339 1,395 1,526 1,224 1,098 1,214
증가율 21.1 △4.2 △21.6 33.7 25.4 △9.2 4.2 9.4 ∆19.8 △10.3 9.5

무역규모 1,870 1,947 1,770 2,094 2,578 2,804 2,886 3,256 2,487 2,403 2,520
무역수지 △472 △297 11 △257 △370 126 95 204 39 207 92

ㅇ (한→뉴) 석유제품, 자동차 등 공산품, (뉴→한) 농축식품류 등 1차 산품

<2017년 12월 한․뉴질랜드 품목별 교역현황(백만불, 전년대비%), MTI 4단위 >

순
위

수 출 수 입
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

1 승용차(7411) 266 △13.1 원목(0311) 329 4.5
2 경유(1332) 218 25.7 낙농품(0243) 192 30.3
3 휘발유(1331) 206 △2.5 가축육류(0221) 113 △3.0
4 건설중장비(7251) 66 18.9 알루미늄괴및스크랩(6211) 93 37.8
5 합성수지(2140) 44 8.6 과실류(0116) 64 7.3

□ (투자) 한→뉴 투자는 5.1억불, 뉴→한 투자는 1억불(누적)

* (한→뉴) 판매, 식품가공, 원목 중심 / 삼성, LG, 오뚜기, 한솔 등 16개사 진출
* (뉴→한) 판매, 식품, 서비스중심 / SKylinet (놀이시설), Zespri(키위판매) 등 13개사 진출

< 한국의 對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(단위 : 백만불, 전년대비% )

구 분 ‘07 ‘08 ‘09 ‘10 ’11 ‘12 ‘13 ‘14 ‘15 ‘16 ‘17 누계

한→뉴
금액 38 16 14 15 49 23 17 79 9 9 22 519
증가율 72.7 △57.9 △12.5 7.1 226.7 △53.1 △21.7 364.7 △88.6 0.0 59 -

뉴→한
금액 0.5 0.1 0.3 31 0.4 0.5 0.5 0.9 0.5 17 18 106
증가율 180.5 △87.9 496.5 8,934 △98.8 27.4 8.2 88.2 △46.6 3,299 4.2 -

참고  한-뉴질랜드 교역·투자 현황


